
피죤 이윤재 회장 폭행사주 구속
해임무효소송 제기에 폭행 지시 … 징역 10월 선고하고 구속수감

이윤재 피죤 회장이 청부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.

서울중앙지법 형사5팀 임성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

이윤재 회장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곧바로 구속수감했으며,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 본부장

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다.

재판부는 “이은욱 피죤 전 사장이 소송을 제기한 후 언론에 피죤을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자 폭행을 사주하

고 폭행범을 도피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”며 “다만,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구

하고 있는 점,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한다”고 밝혔다.

이윤재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조직폭력배에게 3억원을 전달해 이은욱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

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0월 기소됐으며, 수사 과정에서 이은욱 전 사장이 피죤을 상대로 해임무효소

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위협을 주어 사태를 수습하려 했던 것이라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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